부활하신 주님
해피 이스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여인, 깊은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를 봅니다.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아픔과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이 변화였고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lived as history makers).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1.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
아직 어두울 때만 막달라 마리와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아직 어둠을 때라는 것은 이들의 내면도 또한 어두웠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었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foled up separately). 누군가가 진짜 와서 시체를 훔쳐갔더라면 세마포와 수건을 따로 놔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피가 묻었던 몸이라 세마포를 뗄 수도 없어서 그냥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두제자들은 무덤에서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 (시체가 없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가 있던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덤 밖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다 무덤 안을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한 명이 앉아 있고 또 발 부분에 한 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3절). 그것이  마리아가 대성통곡 하는 이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던 예수님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녀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녀는 뒤돌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산관리자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으면 어디에 놓았는지 알려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 가겠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된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oman," he said,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때 마리아는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몰라 보았을까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에 가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해서 그럴까요?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16절). 그것은 평소에 마리아가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마리아는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고뇌, 절망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가르쳤던 부활을 못믿어서  울고 있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마리아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수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과 절망속에서 내가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낙담으로 눈물 흘리는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선을 부활하사 모든 것을 콘트롤 하시는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각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Devine encounter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봅시다. 그때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뒤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전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를 자신의 부활을 증거 하는 자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지식으로만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와 달리  살아 계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만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네 하나님께 올라 간다고 하라. 여기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개인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이 경험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갖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Game over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신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 본 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18절).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19-29)
19-23 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 하여 모든 문을 꽉 닫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체포 할까 봐 두려워서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문들을 모두 닫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 누가24: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도망갔느냐,  지금 이렇게 또 숨어 있냐?” 그렇게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또한 금방 감정적으로 up 되어도 금방 상황이 나빠지면 down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막연한 불안함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사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5:55절에서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라고 말했습니다. Death has been swallowed up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부활 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사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서 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2 절에 보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능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그러자 일주일후에 예수님이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My Lord and my God!".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믿어서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손애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빋겠다고 말한 그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말도 행동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의심과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께 마음으로 열고 묻고 기도하고 같이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있다. 안보아도 그 기록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 한글창제). 예수님의 부활은 fact이다. 그 부활을 본 자가 500여명이 넘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중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수님 처형 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변화를 봐도 그들은 분명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순고자가 되어 죽었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사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아무도 죽고 난 뒤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고 약속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것은 우리가 이땅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만큼 고귀한 사명이 없다. 우리가 영혼구원과 제자양성을 위해 살면 영원히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reset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